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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8년 정부의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이공계 중심 청년 일자리 창출과제인 ‘청년TLO 육성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업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의 인과
모형을 도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전국 66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청년TLO를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363개를 수집하였다. SPSS 2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모형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한 1) 모집·선발, 2) 교육 지원, 3) 근로조건, 4) 사업 관리, 5) 활동 지원
의 5개 변수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사업 만족도는 취·창업 성과에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청년
TLO의 성과분석을 위한 광범위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며 연구자의 독립변수 모두가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
을 확인했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사업 운영요소의 향상은 사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정부의 목표인 청년의 취·창
업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취·창업 성과 지표로 객관적 지표
가 아닌 주관적 취·창업 인지도 조사이기에 모형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Youth Technology Transfer Specialist Training 
Project' for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colleges implemented using a 2018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The cause and effect research model composed of project satisfaction, results of 
employment, and start-up. Five factors were develop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 total of 2,36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66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s participating in the 
Youth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r) program for an empirical test. SPSS 23.0 was used to analyze
the obtained data empirically and verify the hypothes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ollowing five independent factors were significant for the program satisfaction as well as the program
satisfaction for the performance of employment and start-up: 1) project operation-related recruitment
and selection, 2) training support, and 3) working conditions, 4) control of the project, and 5) activity 
support. This study verifie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empirically using comprehensive
data. In terms of practical implications, improvement of operational programs helps improve program 
satisfaction, and in turn, results in improvement of employment and start-up of youth to achieve the 
goals of government. 

Keywords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r), Job Creation, Operational
Performance,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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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대학은 교육을 중심으로 1980년에서 2000년까
지 고급 인력양성에 집중하였고, 2000년에서 2012년까
지는 매년 약 4조원 규모의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축적하
였다. 대학의 누적 보유기술은 2017년 기준 약 32.4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전담인
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에 이전되는 기술의 비율은 
약 3.8%의 수준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평균 37명
이 근무하지만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은 평균 4.28명
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학 당 평균 약 160개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약 30개의 기술이전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1].

과거의 연구개발은 주요 목적이 지식창출이었지만, 최
근의 연구개발은 기술사업화의 주체로서 주목 받고 있다. 
경제의 흐름은 효율성이 점차 중요시 되며, 새롭게 개발
되는 기술은 지식창출 부분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수익으
로 창출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된 연구성과
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2].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
업이 발전하고 고부가가치를 가지거나 전문성이 요구되
는 새로운 직업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술과 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기업 현장에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
공계 학·석사 졸업생의 실업률은 2016년 약 25%로, 연
간 4만 명에 이르는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
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3]. 이에 정부에서는 일
자리가 필요한 청년이 체감 가능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2018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의하면 1990
년대 이후, 전체 실업률 격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청년
고용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또한 2015년 체
감실업률 통계 조사 이후, 현재 20% 수준까지 계속 상승
되는 실정이다[4].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과제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신수요 창출 등 정부차원의 노
력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4].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서는 2018년 4월 정부 추경 예산안 반영 및 
2018년 5월 국회 의결 이후,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사업으로 ‘청년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r)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청년TLO’는 대학을 졸업한 만 34세 이하의 이공계 
인력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에 고용되어 6개월 이내에 산·
학·연 협업과제, 기술이전, 실험실 창업 등의 업무를 중점
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의미한다. ‘청년TLO 육성사
업’은 2018년 국내 66개 대학의 3,330명의 청년TLO가 
대학별로 보유한 우수기술을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하
고, 창업 활동 등을 통해 향후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담당하게 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로 성장하며 신규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5]. ‘청년TLO 육성사업’의 핵
심 목표는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며,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 
함양과 동시에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기술사업화를 주제로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
보면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
술이전과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요인 분석[6], 기술이전 
성공요인[7-12], 기술사업화 성공요인[13-17] 등 기술사
업화 성공요인 및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TLO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하며, 개인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J. G. Yang 등의 연
구[18]가 유일하다. 이와 같이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
한 공공기술 사업화에 성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었지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에 대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체 고용지표에서 청년세대의 고용율의 중요성과 이
를 지원하는 정부 과제 중의 하나인 기술사업화 지원사
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은 현재나 향후 사업의 지속
성을 위해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또한 청년 고용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검증 또한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정부의 추경예산으로 
시행된 이공계 졸업생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과제인 
‘청년TLO 육성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요소와 만족도 
및 성과를 검증하여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사업화 성과의 영향요인
산학협력 직무 종사자의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면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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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가 진행되
었으며[19],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행한 ‘2018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2018)’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
화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기술 공급자 입장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에 활용 가능한 기관의 인력, 예산 
등 내·외부 자원부족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다음으로 기술 도입, 사업화 진행 기업, 창업가 등의 
발굴 어려움이 18%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가 R&D 개발사업 성과의 양도 제한 등 규정의 존재는 
2.2%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력, 예
산 등의 내·외부 자원 부족을 기타 공공연구기관은 
28.6%, 국공립대학 22.6%, 사립대학 18.7%, 국가과학기
술연구회 산하 연구소 18.8%의 순으로 전담인력이 작은 
조직일수록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
술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전담인
력, 예산 등의 원활한 내·외부 자원 지원 및 전반적인 지
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처별 전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기술이전 전담조직 성과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오래 유지되고, 
인력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8], 기술이전이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13], 실증분석을 통한 기술이전 전
담조직의 역할,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성·관리, 협
력 연구[10], 기술이전 전담조적의 효율성 분석[20], 대
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규모와 전문인력이 성과에 미치
는 영향분석[21-22],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23],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립, 운영 등에 대
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24],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방안[25] 연구 등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선
행연구에 따라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년TLO를 활용한 기술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즉, 대학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TLO의 
역할은 점차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성과 창출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
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대학의 지원에 대한 만족
도 영향에 미치는 연구[26], 정부 R&D 지원사업의 사업
운영측면에 따른 만족도의 영향[27], 우수한 인력 모집 
및 선발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28], 교육과정, 경력개발 
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9], 근로조건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30], 사업운영 및 조직에 관리를 받는 구성
원의 동기부여와 조직의 성과향상에 대한 연구[31], 대학
의 취업지원 활동이 만족도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32], 대학의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33]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만족도와 
성과창출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사업 참여인력의 만족도 
또는 영향 요인 등에 중점 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정부 R&D 지원사업의 운영요소에 따른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청년TLO 육성사업’의 운영요소에 따라 사
업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사업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데 
유의한 관계인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2.2 청년TLO 육성사업의 운영요소
‘청년TLO 육성사업’의 5개의 운영요소는 사업 평가기

준과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청년TLO 모집∙선발, 교
육 지원, 근로조건, 사업 관리, 활동 지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기술사업화 전문가
협의체’에 등록된 대학교수 2명, 공공기관 정책담당자 1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3명을 통해 사업 운영요소의 구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5개의 운영요소를 확정하였다. 

첫째, 청년TLO 모집∙선발은 우수한 인력확보는 기업
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되며, 조직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
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발도구를 사용하여 인
재를 채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28], 채용 공정성과 
채용결과에 따른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34] 등에 따라 선정되었다. 둘째, 청년TLO 교육 지원
은 기술사업화 교육의 목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
술사업화 인력을 공급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35], 
교육 과정 및 수업, 특별 교육활동 및 경력개발 활동 등
이 학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36] 등에 따
라 선정하였다. 셋째, 청년TLO 근로조건은 임금 등 객관
적으로 나타나는 근로조건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7-39], 근로조건인 총 소득, 근로시간, 사회
적지지 등이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0] 등에 따라 선정하였다. 넷째, 청년TLO 사업관
리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동기, 직무만족 향상에 따른 직
무성과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1], 인
적자원관리시스템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42-43] 등에 따라 선정하였다. 다섯째, 청년TLO 활
동지원은 팀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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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N Definition Scale Reference

Recruitment and 
Selection(RS) 3 The process of hiring ‘Youth TLO’ by selecting human resources with the right 

qualifications for the job required by the organization

5-point
likert
scale

[27, 33]

Training
Support(TS) 5 Support for education 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improve ‘youth TLO’ 

expertise
[28, 34,

35]

Working
Conditions(WC) 5 Working conditions provided by the employer to the ‘youth TLO’ such as wage 

level, working hours, work content, and working environment.
[29, 36, 

39]

Control of the
Project(CP) 3 Management of personnel dedicated to the service and performance of the 

‘Youth TLO’
[30, 40,
41, 42]

Activity Support(AS) 4 Cooperation and Support of Professionals for ‘Youth TLO’ Work [43, 44]

Table 1. Definition and Questionnaire

력적 상호의존이 필요하다는 연구[44], 팀의 성과와 구성
원간의 상호의존적 활동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45] 등에 따라 선정하였다.

기존에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전문
기관에서 제시한 평가 영역 중심의 평가 결과 분석도 중
요하지만, 실제 사업 수혜자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
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26] 등이 진행되었
다. 즉,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은 주관기관의 사업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를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5개의 사업 운영요소를 통
해 사업효과와 결과를 총체적,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고 판단되었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 모형 및 연구 질문의 설정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을 기반으

로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청년TLO 육성사업’ 운영성과
와 관련된 실증연구이다. 이에 ‘청년TLO 육성사업’의 사
업 운영요소에 따른 졸업생의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개의 연구 질문을 
수립하였다. 

연구 질문1: 청년TLO 사업 운영요소(모집∙선발, 교육 
지원, 근로조건, 사업 관리, 활동 지원)가 
사업 만족도 및 취∙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2: 청년TLO의 사업 만족도가 취∙창업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2개의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아래의 Fig. 1과 같

은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관의 평가기준에 대해 조작적 정

의를 내리고 청년TLO 모집∙선발, 교육 지원, 근로조건, 
사업 관리, 활동 지원으로 각각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청년TLO 모집∙선발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 ‘모집 
및 채용 절차의 적절성, ’선발과정의 만족도‘ 의 3가지 측
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지원은 ’교육 내용 적절성‘, 
’교육 수준 적절성‘, ’교육시간 적절성‘, ’업무수행 도움정
도‘, ’교육 만족도‘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근로조
건은 ’근로계약 조건 사전 안내‘, ’근로조건 차별정도‘, ’근
무환경‘ , ’근로기간의 적절성‘, ’근로조건 만족도‘ 의 5가
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업관리는 ’복무관리 적절성‘, 
’수행업무 관리 적절성‘, ’사업관리 만족도‘ 의 3가지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지원은 ’대학의 업무수행 지원‘, ’전
문인력의 협력 및 지원‘, ’대학의 취∙창업 지원‘, ’활동지
원 만족도‘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업만족도는 
’청년TLO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취·창업 성
과는 ’청년TLO 육성사업의 취·창업 연계 도움 정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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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
ndents

Percenta
ge

Gender Male 1,459 61.87%
Female 899 38.13%

Age
~25 age 778 32.99%

26~29 age 1,369 58.06%
30~34 age 211 8.95%

Degree Bachelor's degree 1,887 80.03%
Master´s degree 471 19.97%

Careers
since

graduation

Experience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877 37.19%

No working experience 1,481 62.81%
All 2,358 1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의 구성과 조작적 정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3.3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년TLO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66개 대학의 이공계 졸업생 청년TLO 3,330명을 대상으
로 2019년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2,36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 가능한 총 2,358부가 정량적 연
구 분석의 토대가 되었다. 

분석 절차는 첫째, 측정 대상의 응답현황과 인구통계
학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측정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 셋째, 변수들 간의 방향과 관련성의 정도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사업 운영요소가 ‘청
년TLO 육성사업’의 사업만족도와 실제 취·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SPSS 23.0
을 활용하여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및 고찰

4.1 측정 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38.13%) 보다 남성(61.87%)이 다소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공계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일반적 비율이 반영한 결과이다. 연령
은 만 26세~29세 이하의 대학 졸업생 비중이 58.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석사 졸업생(19.97%) 대비 학
사 졸업생(80.0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무경험 
있음(37.19%)보다 근무경험 없음(62.81%)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항목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신뢰성, 타당성 분

석을 수행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3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해 집중 타당
성 확인 및 측정항목간의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
과, 유의수준 0.01에서 0.966의 높은 KMO 값이 도출되
었으며 교육지원을 측정하는 항목(TS)의 수정된 5개의 
요인에 대한 누적 설명력은 22.358로 높게 나타났다. 요
인 적재치 값이 0.5 이하로 도출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된 근로조건 항목(WC) 중 WC1번 항목은 제거하였다. 
근로조건 1개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사회과학에서 일
반적으로 활용되는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
[45]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의 신뢰성이 확보됨을 확인하
였다.

Factors Items
Factor 
Loadin

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
ve 

Variance(
%)

Cronbach
’s Alpha

Recruitme
nt and 

Selection
(RS)

RS1 .702

2.499 13.155 69.589 0.867RS2 .754

RS3 .685

Training
Support

(TS)

TS1 .743

4.248 22.358 22.358 0.936
TS2 .793
TS3 .764
TS4 .808
TS5 .751

Working
Conditions

(WC)

WC2 .446

2.086 10.977 80.566 0.833
WC3 .578
WC4 .857
WC5 .484

Control of 
the Project

(CP)

CP1 .823
3.034 15.968 56.434 0.922CP2 .786

CP3 .671

Activity
Support

(AS)

AS1 .700

3.441 18.108 40.466 0.944
AS2 .721
AS3 .755
AS4 .731

KMO(Kaiser-Meyer-Olkin)=0.966, 
Bartlett’s Test= 42,448.628, DF=171 / p<0.01

Table 3.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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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RS TS WC CP AS PS PE

Recruitment and Selection(RS) 1
Training Support(TS) .740** 1

Working Conditions(WC) .696** .651** 1
Control of the Project(CP) .732** .730** .786** 1

Activity Support(AS) .696** .693** .719** .775** 1
Project Satisfaction(PS) .707** .693** .726** .805** .711** 1

Performance of Employment and Start-up(PE) .659** .693** .616** .746** .648** .750** 1
***p<0.01, **p<0.05, *p<0.1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Between Fact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Tolerance VIF

B Standard Error B

Project
Satisfaction

Constant .069 .048 - 1.436 .151 - -
Recruitment and 

Selection(RS) .118 .017 .116 7.032 .000 .345 2.895

Training Support(TS) .209 .015 .218 13.510 .000 .362 2.761
Working Conditions(WC) .083 .018 .079 4.713 .000 .336 2.973

Control of the Project(CP) .099 .018 .093 5.541 .000 .334 2.995
Activity Support(AS) .474 .019 .471 24.449 .000 .253 3.951

 R = .883,   =.779, Adjusted  = .779, F = 1,658.493, P = 0.000, Durbin-Watson = 1.943

Performanc
e of 

Employment
and 

Start-up

Constant -.085 .075 - -1.133 .257 -　 -　
Recruitment and 

Selection(RS) .139 .026 .117 5.376 .000 .345 2.895

Training Support(TS) .303 .024 .269 12.630 .000 .362 2.761
Working Conditions(WC) .075 .027 .061 2.760 .006 .336 2.973

Control of the Project(CP) -.039 .028 -.031 -1.400 .161 .334 2.995
Activity Support(AS) .521 .030 .441 17.333 .000 .253 3.951

 R = .784,   =.614, Adjusted  = .614, F = 749.685, P = 0.000, Durbin-Watson = 1.949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3 측정 요인 간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업 운영요소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요인화 작
업을 실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사업 운영요소를 포함하
는 전체 요인 7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7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는 0.01의 유의수준 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요소는 ‘청년TLO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만족도 및 취∙창업 성과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상관관계 검증 결과로 5개의 사업 운영요소가 
사업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론할 만한 실증적인 증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4.4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 검증
5개의 사업 운영요소(모집∙선발, 교육 지원, 근로조건, 

사업 관리, 활동 지원)가 실제 ‘청년TLO 육성사업’에 대
한 사업 만족도와 종료 후에 취∙창업 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
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질문1의 검증을 위해 사업 운영요소의 측
정변수들과 사업 만족도, 취∙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
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사업만족도
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F값이 p=0.000 에서 
F=1,658.49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 
R²은 0.779(77.9%)로 높게 나타났다. Durbin- Watson
값은 1.943으로 나타났는데,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
다고 판단되는 값으로 2에 가까우며,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
TLO 모집·선발, 교육 지원, 근로조건, 사업 관리, 활동 
지원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사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창업 성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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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tandard Error B

Performance of 
Employment
and Start-up

Constant .451 .066 - 6.802 .000

Project Satisfaction .846 .015 .750 55.008 .000

 R = .750,   =.562, Adjusted   = .562, F = 3,025.888, p =0.000, Durbin-Watson = 1.967

Table 6.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Step Path
Standardized 



Adjusted 


 T D-W VIF

1 Recruitment and 
Selection → Project Satisfaction .707*** 0.499 2,347.988*** 48.456 1.957 1.000

2 Recruitment and 
Selection → ES Performance .659*** 0.435 1,813.279*** 42.583 1.960 1.000

3
Recruitment and 

Selection → ES Performance .259*** 0.595 1,735.923*** 13.992 1.953 1.997

Project Satisfaction ES Performance .567*** 30.621 1.997
***p<0.01, **p<0.05, *p<0.1 / Direct Effect=0.659 Indirect Effect=0.400 Total Effect=1.059

1 Training Support → Project Satisfaction .713*** .509 2,441.077*** 49.407 1.964 1.000
2 Training Support → ES Performance .699*** .489 2,255.443*** 47.492 1.982 1.000

3 Training Support → ES Performance .335*** .617 1,899.418*** 18.410 1.963 2.036
Project Satisfaction ES Performance .511*** 28.089 2.036

***p<0.01, **p<0.05, *p<0.1 / Direct Effect=0.699 Indirect Effect=0.364 Total Effect=1.063
1 Working Conditions → Project Satisfaction .711*** .506 2,414.363*** 49.136 1.972 1.000
2 Working Conditions → ES Performance .648*** .420 1,704.577*** 41.287 1.972 1.000

3 Working Conditions → ES Performance .232*** .588 1,685.841*** 12.326 1.958 2.025
Project Satisfaction ES Performance .585*** 31.108 2.025

***p<0.01, **p<0.05, *p<0.1 / Direct Effect=0.648 Indirect Effect=0.416 Total Effect=1.064
1 Control of the Project → Project Satisfaction .726*** .526 2,618.686*** 51.173 1.976 1.000
2 Control of the Project → ES Performance .616*** .379 1,441.248*** 37.964 1.928 1.000

3 Control of the Project → ES Performance .152*** .573 1,581.387*** 7.777 1.944 2.111
Project Satisfaction ES Performance .639*** 32.688 2.111

***p<0.01, **p<0.05, *p<0.1 / Direct Effect=0.616 Indirect Effect=0.464 Total Effect=1.080
1 Activity Support → Project Satisfaction .805*** .647 4,326.108*** 65.773 1.967 1.000
2 Activity Support → ES Performance .746*** .556 2,951.472*** 54.327 1.965 1.000

3 Activity Support → ES Performance .404*** .619 1,919.092*** 18.872 1.956 2.836
Project Satisfaction ES Performance .425*** 19.854 2.836

***p<0.01, **p<0.05, *p<0.1 / Direct Effect=0.746 Indirect Effect=0.342 Total Effect=1.088
D-W=Durbin-Watson,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ES Performance = Performance of Employment and Start-up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is

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도 회귀모형이 적합
하게 나타났으나, 사업 관리에 대한 t값은 –1.400(p=.16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 관리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취∙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업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5에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 질문2의 검증을 위해 사업 만족도가 취·창
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t값 55.008, p값 0.000이며, 회귀
모형의 F값이 유의확률인 p=0.000에서 F=3,025.88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 R²은 0.562(56.2%)
로 높게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967로 나타

났는데,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값으로 
2에 가까우며,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회귀모형이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만족도는 통계적 유의수
준에서 취·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6에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
는 검증 방법이다. 변수 간의 수립되는 경로의 독립변수 
역할에 따라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on),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on)로 구분된다[47]. Baron과 
Kenny의 연구에서는 3단계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47]. 3단계 검증 방법의 기본 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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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개변수와 독립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해
야 한다. 둘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결과가 유의해
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도 유의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모
집·선발을 중심으로 한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한 Table 7을 보면, 회귀 모형의 기본 조건 충족을 
위한 모형의 설명력( )은 0.499, 0.435, 0.595로 각각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회귀
식의 값은 각각 단계별로 p<0.01 수준의 유의성을 확
보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한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 미만의 수치면 
공선성 상에 문제가 없다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다[48]. 
즉, 청년TLO 모집∙선발과 사업 만족도는 취∙창업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회귀분석의 공선성 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오차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한 Durbin- 
Watson 값은 1.953부터 1.960 사이의 값이 도출되어 
적합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연구모형의 단계
별 검증 과정으로 도출된 Durbin–Watson 수치들은 모
두 기준치에 만족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 후 도출된 
Standardized 는 각각 단계별 경로가 p<0.01 수준으
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집·선발
이 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0.707로 가장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 ‘청년TLO 육성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청
년TLO가 느끼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는 적합한 역할을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사
업에 만족감을 느끼는 개인의 사업 참여를 통해 취∙창업 
성과의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4개의 사업 운영요소에 대
한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도 모두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개의 사업 운영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활동 지원이 
사업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또한 활동 지원의 3개 경로의 영향력이 다른 
4개의 요소(모집∙선발, 교육 지원, 근로조건, 사업 관리)
보다 전부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에 따라 ‘청년TLO 육성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취∙
창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요소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업 운영요
소에 영향을 받은 청년TLO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향
상되며 긍정적인 취∙창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요소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5개 

모두 단계별 검증결과가 유의하여 부분 매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선발은 직접효과 0.659, 간접
효과 0.400, 총 효과 1.059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교
육 지원은 직접효과 0.699, 간접효과 0.364, 총 효과 
1.063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근로조건은 직접효과 
0.648, 간접효과 0.416, 총 효과 1.064의 효과크기를 나
타냈다. 사업 관리는 직접효과 0.616, 간접효과 0.464, 
총 효과 1.080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활동 지원은 직
접효과 0.746, 간접효과 0.342, 총 효과 1.088의 효과크
기를 나타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업관리의 간접효
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업 운영
요소 모두가 사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청년TLO 육성사업’의 만족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취
∙창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TLO 육성사업’의 사업 운영요소에 따

른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 졸
업생 2,35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업 운영요
소 5가지(모집∙선발, 교육 지원, 근로조건, 사업 관리, 활
동 지원)가 청년TLO의 사업 만족도와 종료 후에 취∙창
업 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모형의 설명력
(Adj  ), 영향력()은 활동지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업 운영요소 5개가 모두 발
현되면 청년TLO의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가 향상되고, 
종료 후에 취∙창업 성과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3단계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따라 5개의 사업 
운영요소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모두 사업 관리가 가장 큰 수치
를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요소가 취∙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년TLO의 사업 만족도
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청년TLO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A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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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년TLO와의 인터뷰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적극
적인 사업 운영 및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취∙창업 연계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
였다. 즉,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실제 현장에서도 사업 
운영요소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다양한 선행연구가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한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분석 및 성
공요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인지하였다. 또한 
2018년 추경예산으로 시행된 ‘청년TLO 육성사업’에 대
한 운영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최근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는 반면에, 성과제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청년TLO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사업 운영요소와 사업 만족도 및 취·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규명하
고자 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본
다. 또한 실무적인 시사점으로는 사업 운영요소에 따라 
‘청년TLO 육성사업’의 사업 만족도가 향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목표인 청년의 취∙창업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 운
영요소가 필요한 요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는 유사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관련된 이해당사
자들의 효과적인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본 논문에 의의가 있다
고 사료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 분석을 통해 ‘청년TLO 육성사업’의 사업 

운영요소가 실제 취∙창업률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를 규
명하고자 하였으나, 취∙창업 성과 지표로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인 청년TLO의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에 대한 인지도 조사이기에 모형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청년TLO 취∙
창업 연계의 인지도 조사가 아닌, 실제 취∙창업률을 객관
적인 지표로 반영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실제 사업에 청년
TLO는 긍정적으로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일부 존재
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사업 수행기간 중이 아닌 종
료 이후 설문지 수집으로 실증적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사업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청년TLO

의 사업 만족도, 취∙창업 성과에 대한 관계와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측정 변수들의 개념을 완벽하게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향후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척도를 반영하고 사업 이해
관계자인 대학 산학협력단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
화 성과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가 추
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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